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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날 
우리의 미래적인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과거 시제로서 우리에게 이미 실현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에 속하여 거
기에 안주하고, 그들의 삶의 원리와 정신과 습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정신을 따라가지 않게 된 것
이다.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목표로 추구하
며 살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한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본향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로서의 
길임을 알고 산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요 모습이다. 

둘째로,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랐던 자들이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랐던 우리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왕국에서 그를 임금으로 모시고 종노릇하였던 자들이었다.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분과 상태에 있었다. 죄의 욕망에 끌려 본질상 마음과 육
체의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죄인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이다. 사단은 우리를 살리는 자가 아니
라 죽이는 자이다. 죽이는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무덤까지만이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
가에 죽인 것으로 승리하였다고 자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것으로 사단의 권
세를 이기신 것이다. 결국 죄의 권세가 부활 앞에서 패배하고, 사단의 권세가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권
세 앞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힌 바 된 신자들에게도 역
시 사단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의 지배와 통치권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다스림의 체
제 안으로 옮기셨음을 뜻한다.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것이다. 사단이 집적거리
고 유혹할 수는 있으나 예전처럼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되었다. 사단의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
는 능력의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셋째로,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음을 뜻한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 심판날 
영원한 형벌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내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받을 진노와 형벌을 예
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수시로 간섭
하시며 떄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만유의 주로 지극히 높아지셨으며, 우리와 온 세



계와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쁜 소식,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에 앉히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사단의 통치
와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며,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고 진리이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고 신
분이다. 더 이상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말자!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말자! 더 이상 하나님
의 진노 아래 사는 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며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하늘에 앉은 자들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